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제목 [보도자료]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보도일시 즉시 보도 바랍니다.   

문의 최경숙 공동상황실장(010-3218-4641) 
김병혁 공동상황실장(010-9656-5879) 

배포일시 2023.09.19.(목)  

전체내용​
확인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kTC5xGU6yWfOxW3B6zROql4NO
RhjCSgbnyBkLur9PY/edit?usp=sharing 
 

사진영상​
확인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hKc-uzkP6baBTZTPjnZOMJ_5v8
YYa6Y?usp=sharing 
 

 

[보도자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 :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kTC5xGU6yWfOxW3B6zROql4NORhjCSgbnyBkLur9PY/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kTC5xGU6yWfOxW3B6zROql4NORhjCSgbnyBkLur9PY/edit?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hKc-uzkP6baBTZTPjnZOMJ_5v8YYa6Y?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hKc-uzkP6baBTZTPjnZOMJ_5v8YYa6Y?usp=sharing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월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제일 높은 54.8kg이라고 했다. 김양희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땐 절대 우리가 예측한대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대기업과 단체 
급식 업체들에게 수산물 을 먹게하려고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대표는 “선택권이 없는 군대 급식, 직장 급식, 공공공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제도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지부장은 “마트에서 김장철도 아닌데 
천일염이 동나는 신기한 현장을 경험했다면서, 수산물 코너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듭확인하는 고객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현숙 지부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범죄행위 공법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마지막으로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와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23일) 1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가고, 
27일(수)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일본수산물수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할 예정이다 

 
2023년 9월 19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 
[기자회견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책임을 물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라! 

- 일본의 1차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 정부는 2차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9월 11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했다. 그리고 추석 즈음 

2차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방류된 오염수 

7천 800톤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무려 1조 베크렐이 넘는다. 

  

그리고 1차 해양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이미 바다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를 본격적으로 감행하자 이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수산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일본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수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23년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산 식품에서는 지난 5년간 식품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2년 한해에만도 일본산 전체 식품 중 

11.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 뿐만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30년 안에 134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방출하려면 한 해 

4만톤 이상 버려야 하며,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버려야 

한다. 그에 따라 바다의 방사능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방사성 

물질 농축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차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9월 19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